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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조정 실패로 파업 위기
최후조정서 이견 좁히지 못해 …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판결 주목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파업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3월16일 열릴 노조 대의원대회 결과와 18일로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파업 실행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3월15일 오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후 조정회의에서 사측의 황동진 부사장 등과

노측의 이명윤 노조 기획실장 등이 나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사협상에 대해 마지막 협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조정회의는 8시30분까지 계속됐으나 오전부터 열린 노조의 긴급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철회와 실행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통보에 따라 성과를 보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18일 광주지법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앞두고 파업의 최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노조는 이틀째 긴급 대의원 대회를 열고 파업 철회와 실행 여부를 두고 집행부의 방침과 강경파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워크아웃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타협안을 통해 파업을 피해보려는 집행부와 파업 강행을 주장하는 강

경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6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고 파업 실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노조 안에서 파업을 강행하자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파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조정회의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쌍용차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성실

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고 노사 양측도 16일 노조의 대의원대회가 끝나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기로 해 마지

막 타결의 희망을 남겨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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